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2.19 

동양피스톤, 주당 120 원 현금배당 계획 

▶ 전년도 주당 100원 대비 20%↑…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유지 중 

▶ 친환경 수소전기차 사업 진출로 성장동력 확보 

▶ 글로벌 고객사 물량 확대로 2019년 실적 개선 자신 

 

<2018-12-19> 자동차 피스톤 전문기업 동양피스톤(092780, 대표이사 홍순겸)이 1주당 120원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으며, 내년 초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공급 물량이 확대되며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온 

동양피스톤은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은 주당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양피스톤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수소전기차분야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 물량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양피스톤의 2019년 실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문의 :  동양피스톤 허재령 선임 (031-4899-040)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   


